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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에 투자되는 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, 

지역 자율사업의 유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

보도내용 < >

화 연합뉴스는 국토부 균형발전 예산 년 새 조 조 '22.9.6.( ) 1 3.4 2.2□ ｢ →

대폭 삭감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 소관 내년 균형발전특별회계｣ 균특회계( )

예산 감액은‘균특회계 규모를 확대하고, 지역 자율사업 유형을 확대
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상반된다고 보도’

기획재정부 국토부 입장 < · >

‘□ 년도 균특회계 예산 안23 ( )은 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 2 지방이양*에도 

불구하고, 금년대비 증가16.6% ( 조원 조원10.9 12.7 , +1.8→ )된 규모이며,

자주재원 보강과 함께 지자체 보조사업을 지자체로 이양 균특회계 사업에서 제    * → 외
년 조원 되어 지자체 사무로 전환(’23 1.1 )△

ㅇ 지역 자율사업의 유형도 대폭 확대* 년 개 년 개(‘22 13 ‘23 24 )→ 하여 지역의

자율성 즉 지역밀착형 사업 선택권을 대폭 강화, 하였습니다.

    * 지식산업센터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도시바람길숲 조성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등, · , , 



ㅇ 이와 더불어 지역 자율사업 중  ,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율 인상(+5%p)

등 제도개선을 통해 낙후지역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다만 균특회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, □ 수도권 사업을 타 회계로  SOC 

이관 조치하고, 년에 지방이양되는 사업이 자연 감소되는 영향‘23 으로 
국토부 소관 균특예산은 일부 축소*된 측면이 있습니다.

    * 회계 이관 수도권 광역철도 건 조원 지방 이양 주차환경개선 조원 등( ) 6 0.7 , ( ) 0.3△ △

앞으로도 정부는 □ 균특회계 투자를 지속 확충하고 자율사업 유형 확대, 
등을 통해 균형발전 지역격차 해소를 적극 뒷받침, 할 계획입니다.  


